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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about Esthetic Appreciation for the Esthetic Prosthesis

Chung, In Sung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Jison Junior College

The esthetic factor for the esthetic prosthesis were studied on 300 persons. The praaticipants were

150 students registered under the Deparment of Dental Laboratoy Technology, Jisan Junior College

at the present day of June, 1995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persons with 28 teeth in their oralcatity was highest(P<0.01). They complained

that they have only 28 teeth bacaues of the loss(deficiency) fo teeth due to their impacted teeth

and dental caries.

2. The presons with feelings of dissatisfaction were large in number(P<0.01). They were

dissatisfied with an abnormal tooth form(33.5%), tooth position(31.7%), tooth color(31.1%), and

tooth size(3.7%) in order(P<0.01).

3. In their facial form, the most numerous were men with square form and women with ovoid

form(P<0.01). Among the whloe number fo facial forms it appeared to decresae in the order of

ovoied(41.8%), square(32.7%), square+tapered(20.5%), and tapered form(5%)(P<0.01). In a

profile form, the most numerous were men with A form and women with B. Among the whole

participants the most numerous were persons with B form and persons with A and C form were

next in oder of numbers(P<0.01).

4. In discoloration of teeth, the most numerous were persons who have no discoloration.

5. In the esthetic recovery of anterior prosthesis the color matching of proximal teeth was not

correct, but the outline of proximal teeth was to be reproduced correctly.

6. In the diastema of teeth,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no diastema was higher than that of

persons who have a disatema(P<0.01) Among the persons who have diastema the most

numerous were persons who have a diastema, and next were 2, 4, 3 and 5 diastemas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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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역사는 초기 문며이대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치의학 분야도
치아와 구강 심미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아름답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안모의 심미
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항상 노출
되어 있는 부위로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
한 부분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안면부의 심미
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강은 대화시 없어서는 안되는 요
소이고 특히 치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치아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화

를 기피하거나 웃을 경우에도 항상 입을 가리
는 등 대인관계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사
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보철회복은 저작기능
을 회복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치
과재료 및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
능과 함께 심미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심미적이란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
다.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심미는 최소한 그
환자에게는 심미가 아닌 것이다. 심미적이라는
말의 으미는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연
스럽고 인접치아와 조화스럽다는 뜻으로 생각
하여야 한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성숙과 함께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심미적 목적으로 치과치료를
원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리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치료를 해주었다고 하
더라도 성곡적인 치료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
로 만족할 수 있는 치료결과를 성취하기가 더
욱 어려워졌다.
심미보철제작을 위한 신소재 개발이나 보철
기법이 소개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
국인에 대한 심미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아 형태, 치아 색조, 치아의 위
치, 치아의 크기, 그리고 미소분석등 한국인의
심미적 요소를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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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 a meeting point of the midline of the body and the tooth the number of person hanving a

meeting point was higher than that of persons who did not fit each other(P<0.01). The bias

direction of midline teeth appeared to be affected by chewing direction, prosthesis location, and

posterior location.

8. The length and width of teeth in the tooth size were suitable(P<0.01).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central teeth longer than lateral teeth was high(P<0.0).

9. In the results of smile analysis, the line form connected with incisal edge of upper canine were

parallel(P<0.01). When smile the location fo upper lips should be in accord with the central area

of teeth(P<0.01) and lower lip should be atteched to the edge of anterior teeth in order to be

esthetic.

10. Among the number of upper teeth we can see the most numerous were 8 teeth and next were

10, 6 and 12 in order.



통해 심미적 요소의 객관적 자료를 얻고자 연
구에 임했다. 연구결과는 심미보철 제작시 심
미성 회복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
된다.

본 연구는 1995년 6월 현재 치과기공과 재학
생 150명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되어 조사하였다. 이중 242수가 회수되어
회수율 80.7%에 이르렀고 불성실하게 답한 22
수를 제외시키고 220수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설문지를 예비작성한 후 다수의 치과기공과
교수들과 면담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설문지
를 사용했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개 항목과 심미적 요소에 관련
되는 27개 항목 등 29개 문항을 사용했다.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
룬 항목에 대해서는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심
미적 요소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백분율
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χ2 검증법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1995년 6월 조사당시 성별분
포는 남자가 32.7%(72명)이었으며, 여자는
67.3%(148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20∼30세군이 57.3%(126명)으
로 가장 많았고, 41∼50세군이 16.5%(43명), 50
세 이상군이 12.3%(27명), 20세 미만군이
6.4%(14명), 31∼40세군이 4.5%(10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1)

11))  구구강강내내 치치아아의의 수수
연구대상자의 구강내 치아의 수는 <표 2>에
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남자는 32개의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1.4%(925명)으로 가장 많
았고, 여자는 28개 가진 사람이 33.6%(74명)으
로 가장 많았다.(P<0.01) 연령별간에는 28개 가
진 사람이 20세 미만군에는 5.5%(12명), 20∼
30세군에서는 25.5%(56명), 31∼40세군군에서
는 1.8%(4명), 41∼50세군에서는 8.2%(18명),
50세 이상군에서는 3.6%(8명)로 가장 많았
다.(P<0.01)
전체적으로 볼때는 28개 가진 사람이 44.5%
(98명)로 가장 많았고, 32개 18.6%(41명), 30개
12.7%(28명), 29개 5.9%(13명), 25개 이하
5%(11명), 31개와 27개 4.5%(10명), 26개
4.1%(5명)순으로 나타났다.(P<0.01)

22))  치치아아에에 대대한한 만만족족도도
치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서는 <표 3>에서
와 같이 불만이다 63.6%(140명)가 만족한다
36.4%(8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아에 자신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는 <표 4>
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남자는 치아의 색상
이상이 10.6%(17명)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치
아의 위치 이상이 23%(37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간에는 20세 미만군에서는 치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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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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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강내 치아의 수

표 3.  치아에 대한 만족도



이상이 23.6%(38명), 20∼30세군에서는 치아의
위치이상이 20.5%(33명) 31∼40세군에서는 치
아의 위치3.1%(5명), 41∼50세군에서는 치아의
색상이 6.8%(11명), 50세 이사에서는 치아의
색상 이상이 5.6%(9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
으로는 치아의 형태 이상 33.5%(54명)로 가장
많았고, 치아의 위치 이상 31.7%(51명), 치아
의 색상이상 31.1%(50명), 치아의 크기 이상
3.7%(6명) 순으로 나타났다.

33))  치치아아의의 형형태태
안모의 형태에 관해서는 <표 5>에서와같이

성별간에는 남자군에서는 square형태가
17.7%(39명)로 가장 많았고, 여자군에서는
ovoid형태가 37.7%(83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으로으로는 ovoid형태가 41.8%(92명)로 가장
많았고, square형태 32.7%(72명), square+
tapered형태 20.5%(45명), tapered 형태 5%(11
명) 순으로 나타났다.(P<0.01)
치아의 형태에 관해서는 <표 6>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남자는 square 형태가 20.5%(45명)
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ovoid형태가 26.8%(59
명)로 가장 많았다(P<0.01). 전체적으로는
square 형태가 43.6%(68명), square+tapere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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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아에 자신이 없는 이유



태 21.8%(48명), taperedgudxo 3.6%(8명)순으
로 나타났다.(P<0.01)
옆 얼굴의 형태에 관해서는 <표 7>에서와 같
이 성별간에는 남자는 A형태가 25.5%(56명)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B형태가 55%(121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간에는 20세 미만에서는 B
형태가 4.1%(9명)로 가장 많았고, 20∼30세에
서는 A형태가 29.1%(64명)로 가장 많았다. 그
리고 31∼40세에서는 B형태가 4.1%(9명)로 가
장 많았고, 41∼50세에서는 B형태가 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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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모의 형태

표 6.  치아의 형태



명)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에서는 B형태가
61.4%(135명)로 가장 많았고, A형태 36.8%(81
명), C형태 1.8%(4명)로 나타났다.

44))  치치아아의의 색색조조
치아의 변색 여부에 관하여는 <표 8>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변색된 부위가 없다가
30.9%(68명), 62.3%(137명)로 많았으며, 연령
별간에도 변색된 부위가 없다가 6.4%(14명),
54.1%(119명), 4.1%(9명), 17.7%(39명),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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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옆 얼굴의 형태

표 8.  치아의 변색여부



(24명)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변색된 부위가
없다가 93.2%(205명), 변색이 심하다가
6.8%(15명)로 나타났다.(P<0.01)

55))  전전치치부부 보보철철물물의의 심심미미성성
전치부에 보철물 장착 여부에 관해서는 <표
9>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장착하지 않았다가
많았고, 연령별간에도 장착하지 않았다가 많았
다. 전체적으로 장착하지 않았다가 85.9%(189

명), 장착하고 있다가 14.1%(31명)로 나타났
다.(P<0.01)
보철물과 인접치의 색일치에 관해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남자는 일치한다
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19.4%(6명)으로 같았으
나 여자는 일치하지 않는다가 45.2%(14명)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64.5%(20명), 색상이 일치한다가
35.5%(11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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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치부 보철물의 장착여부

표 10.  보철물과 인접치와의 색상일치 여부



보철물과 인접치와의 외형선의 일치여부는 <
표 11>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일치한다가 남
자 22.6%(7명), 여 38.7%(12명)높게 나타났다.
연령별간에도 일치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 외형선이 일치한다가 61.3%(19명), 일
치하지 않는다 38.7%(12명)보다 높게 나타났
다.

66))  치치아아의의 정정중중이이개개 이이부부
치아사이가 벌어졌는지의 여부는 <표 12>에
서와 같이 벌어져 있지 않다가 77.3%(170명),
벌어져 있다가 22.7%(50명)로 나타났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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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보철물과 인접치와 외형선 일치 여부

표 12.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까?



치아의 틈새의 수에 관해서는 <표 13>에서와
같이 1개가 40%(20명)가 가장 많았고, 2개
22%(11명), 4개 16%(8명), 3개 12%(6명), 5개
이상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P<0.01)

치아사이가 벌어진 이유에 관해서는 <표 14>
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44%(22명)로 치아발
치후 오래 방치 28%(14명)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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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치아 틈새 수는?

표 14.  치아 사이가 벌어진 이유는?



77))  인인체체 정정중중선선과과치치아아의의 정정중중선선의의 일일치치
여여부부
인체의 정중선과 치아의 정중선의 일치 여부
는 <표 15>에서와 같이 성별간에는 일치한다
가 남자 25%(55명), 여자 39.1%(86명)으로 많
았다.(P<0.05) 전체적으로는 일치한다가
64.1%(141명)로 불일치한다 35.9%(79명)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불일치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불일치율이 높게 나
타났다.
치아의 정중선이 치우친 방향에 관해서는 <
표 16>에서와 같이 오른쪽 53.2%(42명)이 왼
쪽 46.8%(37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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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체의 정중선과 치아의 정중선 일치 여부

표 16.  치아의 정중선이 치우친 방향



저작시 어느쪽의 치아를 사용하는 지에 관해
서는 <표 17>에서와 같이 오른쪽이 59.5%(47
명)로 가장 많았고, 왼쪽 32.9%(26명), 양쪽
7.6%(6명)로 나타났다.(P<0.01)

구강내 보철물의 장착 여부는 <표 18>에서와
같이 보철물이 없다가 60.8%(48명), 보철물이
있다가 39.2%(31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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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저작시 어느쪽의 치아를 사용하는 지의 여부

표 18.  구강내 보철물의 장착 유무



보철물의 장착위치에 관해서는 <표 19>에서
와 같이 왼쪽 38.7%(12명), 양쪽 35.5%(11명),
오른쪽 22.6%(7명) 순으로 나타났다.(P<0.01)
구치부 결손부위의 유무에 관해서는 <표 20>
에서와 같이 결손부위가 없다가 63.3%(50명),

결손부위가 있다가 36.7%(29명)로 나타났다.
구치부 결손부위의 위치에 관해서는 <표 21>
에서와 같이 오른쪽 55.2%(16명), 왼쪽
27.6%(8명), 양쪽 17.2%(5명) 순으로 나타났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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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구강내 보철물의 장착 위치는?

표 20.  구치부 결손부위의 유무



88))  치치아아의의 크크기기
치아의 크기의 적당 여부에 관해서는 <표
22>에서와 같이 적당하다가 90.9%(200명), 적
당치 않다가 9.1%(20명)로 나타났다(P<0.01).
치아의 넓이의 적당 여부에 관해서는 <표
23>에서와같이 적당하다가 85.9%(189명), 넓다

가 14.1%(31명)로 나타났다.
중절치와 측절치의 길이 비교에 관해서는 <
표 24>에서와 같이 측절치보다 길다 82.7%
(182명), 측절치와 같다 9.5%(21명), 측절치보
다 짧다 7.7%(17명) 순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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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구치부 결손부위의 위치

표 22.  치아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99))  미미소소 분분석석
웃을 때 상악 전치의 절단을 연결한 선의 형
태에 관해서는 <표 25>에서와 같이 parallel형태

가 65.5%(144명)로 가장 많았고, reverse형태
20.9%(46명), straigh 형태 13.6%(30명) 순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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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치아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4.  중절치와 측절치의 길이 비교

Parallel Type Reverse Type Straight Type



웃을 때 윗입술의 위치관계에 관해서는 <표
26>에서와 같이 윗 입술이 치아의 치경부와의
일치가 50.9%(112명)로 가장 많았고, 잇몸의

노출 45%(99명), 치아의 1/2만 노출 4.1%(9
명)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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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웃을 때 상악 전치의 절단을 연결한 선의 형태

잇몸의 노출 윗입술이 치아의 치경부와 일치 치아의 1/2만 노출

표 26.  웃을 때 윗입술의 위치관계



웃을 때 아랫입술과 상악 전치 절단과의 위
치관계에 관해서는 <표 27>에서와 같이 A형태

54.1%(119명)로 가장 많았고, B형태 41.4%(91
명), C형태 4.5%(10명)으로 나타났다.(P<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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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표 27.  웃을 때 아랫입술과 상악 전치 절단과의 위치관계

표 28.  웃을 때 보이는 윗니의 수



웃을 때 보이는 윗니의 수는 <표 28>에서와
같이 8개가 59.5%(131명로 가장 많았고, 10개
24.5%(54명), 6개 14.5%(32명), 12개 1.4%(3
명) 순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요소에 관한 기초분석자료를 요약하
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강내 치아의 수에 관해서는 남자는 32
개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28개가 가장 많았다
(P<0.01). 연령별간에는 28r 가장 많았
다.(P<0.01) 전체적으로는 28개 가진 사람이 가
장 많았고, 32개, 30개, 29개, 25개 이하, 31개와
27개, 26개 순으로 나타났다.(P<0.01)
치아를 28개만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는 치관이 맹출시기가 지나도 전혀 맹출
하지 않고 구강점막 아래나 혹은 악골 속에
묻혀 있는 매목치가 존재한다가 결과로 구강
내에서 상악 견치와 상하악 제 3대구치는 선
천적으로 매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과 일
치한다.
2. 치아의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P<0.01)
3. 치아에 자신이 없는 이유로 남자는 치아
의 색상 이상, 여자는 치아의 위치이상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간에서는 20세 미만군에서는 치
아의 형태이상, 20∼30세군에서는 치아의 위치
이상, 31∼40세군에서는 치아의 위치이상, 41∼
50세군에서는 치아의 색상이상, 50세 이상에서
는 치아의 색상이상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
로는 치아의 형태이상이 가장 많았고, 치아의
위치 이상, 치아의 색상이상, 치아의 크기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4. 치아의 형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모의
형태는 남자는 square 형태가 여자는 ovoid형
태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ovoid 형태가 가
장 많았고, squrare, square+tapered, tapered 순
으로 나타났다.(P<0.01)
치아 형태는 남자는 squrare 형태가 여자는
ovoid형태가 가장 많았다.(P<0.01) 전체적으로
는 squrae 형태가 가장 많았고, ovoid형태,

square+tapered 형태, tapered형태 순으로 나타
났다.(P<0.01)
옆 얼굴의 형태는 남자는 A형이 여자는 B형
이 가장 많았다.(P<0.01) 전체적으로는 B형이
가장 많았고 A형, C형 순으로 나타났
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치아의 형태는
안모의 형태와 옆 얼굴의 형태에 의해 좌우된
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심미보철제작시
충분히 고려하여할 요소들이다.
5. 치아색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치아의 변색
여부는 변색된 부위가 없다가 변색이 있다보
다 많았다.(P<0.01) 착색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담배 타르에 의한 흑색착색과 동, 청
동, 창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는 청록색 착색이 있다. 그리고 선천성
porphydin중 환자의 핑크색, 암흑색 착색이 있
고, 증증 신생아 황달에 이환된 영유아의 유치
녹색혹은 담황색 착색이 있다. 위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담배 사용이나
직업병에 의한 착색이 없었기 때문에 변색된
치아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6. 전치부 보철물의 심미성과 관련된 내용으
로 전치부 보철물 장착여부는 장착하지 않았
다가 장착했다 보다 많았다.(P<0.01)
보철물과 인접치와의 색일치는 일치하지 않
는다가 일치한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철물과 인접치와의 외형선 일치여부는 일
치한다가 일치하지 않는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형선 재현보다 색일치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심미보철제작의
성공여부는 색일치 기법의 개발과 발전에 달
렸다고 본다.
7. 치아의 정중이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치아
사이의 여개 여부는 벌어져 있지 않다가 벌어
졌다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아의 틈새수에 관해서는 1개가 가장 많았
고 2개, 4개, 3개, 5개 이상 순으로 나타났
다.(P<0.01)
치아가 벌어진 이유로는 선천적, 치아 발치
후 오래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정중이개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되는 증상
은 아니나, 과잉치의 매복이나 측절치의 결여
등에 의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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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체 정중선과 치아 정중선의 일치여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체의 정중선과 치아의 정
중선의 일치 여부는 일치한다가 일치하지 않
는다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불일치의 경
우를 본석해 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불일치
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아의 정중선이 치우친 방향에 관해서는 오
른쪽이 왼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시 사용하는 치아는 오른쪽이 가장 많았
고 왼쪽, 양쪽 순으로 나타났다.(P<0.01)
보철물의 장착위치는 왼쪽이 가장 많았고 양
쪽, 오른쪽 순으로 나타났다.(P<0.01)
구치부 결손부위의 위치는 오른쪽이 가장 많
았고 왼쪽, 양쪽 순으로 나타났다.(P<0.01)
악안면에서 심미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위하
여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치아 뿐만아
니라 악아면 구조의 대칭성이 필요하다. 심한
정중선의 부조화는 심미적으로 영향을 줄 뿐
더러 기능적으로도 주위조직에 위해작용을 준
다.
정중선의 부조화 원인으로 Lundstron은 골격
성 부조화, 손가락 빠는 습관, 비 대칭적 저작
습관, 치아 우식증에 의한 접촉점의 소실, 편측
성의 유치나 영구치의 발거 등을 들었다.
9. 치아의 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치아의
길이는 적당하다고 답하였고(P<0.01), 치아의
넓이도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중절치와 측절치의 길이 비교에서는 중절치
가 측절치보다 길다가 가장 많았으며, 측절치
와 같다거나 측절치보다 짧은 경우도 있었
다.(P<0.01) 이 연구결과는 견치와 중절치의
절단은 한 평면에 있고 측절치는 약 1mm 낮
게 위치한다는 연구결과 일치하며, 전치절단의
조화는 심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전치
부 치아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모되지 않
은 상악 중절치는 비교적 길고 절단은 마모가
안된 경우에 둥글고, 마모가 된 경우에는 평탄
하다. 절단은 상악 측절치는 상악 중절치에 비
해 1∼2mm 짧게 되어 있으며 견치는 중절치
오 비슷한 길이를 갖는다. 치은의 길이는 중절
치와 비슷한 길이를 갖지만 측절치는 1mm 정
도 짧게 되어 있다. 중절치와 측절치 그리고
견치로 갈수록 incisal embrasure가 커지게 된

다.
10. 미소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웃을 때 상
악전치의 절단을 연결한 선의 형태는 parallel
형태가 가장 많았고, reverse형태, straght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웃을 때 윗입술의 위치관계는 윗 입술이 치
아의 치경부와의 일치가 가장 많았고, 잇몸의
노출, 치아의 1/2만 노출 순으로 나타났다
(P<0.01)
웃을 때 보이는 윗니의 수는 8개가 가장 많
았고 10개, 6개, 12개 순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Eissmann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치부의 치아의 배열과 윗
입술, 아랫입술과의 관계에서 심미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는 상악전치의 절단을 연결한 선
은 parallel하게, 윗 입술과의 위치관계는 윗 입
술이 치경부와 일치하도록 인공치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contouring하여야 하며, 아랫입술과
상악 전치 전달과는 약간 접촉되도록 형성해
주어야 한다. 웃을 때 보이는윗니의 수는 심미
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의 웃을 때 보이는
윗니의 수를 정확히 관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심미적 요소를 분석하
기 위해 95년 6월 현재 치긱공과 재학생 150명
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연
구결과와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구강내 치아의 수는 28개가 가장 많았고
(P<0.01), 28개만 존재하는 이유로는 매목치의
존재와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아 결손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치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P<0.01), 불만의 이유로는 치아의 형
태이상, 치아의 위치이상, 차아의 색상이상, 치
아의 크기이상 순으로 나타났다.(P<0.01)
3. 치아형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안모의
형태가 남자는 square형태가 여자는 ovoid형태
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ovoidg, squard,
square+tapered, tapered 형태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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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1) 셋째, 옆얼굴의 형태는 남자는 A
형이 여자는 B형이 많았고, A형 C형 순으로
나타났다.(P<0.01) 치아의 형태는 환자의 안모
형태에 의해 좌우되며, 치아의 표면형태는 옆
얼굴의 형태에 의해 좌우되므로 치아형태 재
현시 환자의 안모형태와 옆얼굴의 형태를 분
석하여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
4. 치아의 변색여부는 변색된 부위가 없다가
많았다.(P<0.01)
5. 전치부 보철물의 심미성 회복에 있어 인
접치와의 색일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인접치와
의 외형선은 정확히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6. 치아의 정중이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치아
사이의 이개 여부는 이개되지 않았다가 많았
으며(P<0.01), 치아의 틈새수는 1개가 가장 많
았고, 2개, 4개, 3개, 5개 이상 순으로 나타났
다.(P<0.01) 치아의 정중이개의 원인으로는 선
천적, 치아발치후 오래 방치 등이었다.
7. 인체 정중선과 치아정중선의 일치여부는
일치한다가 많았으며(P<0.01), 치아의 정중선
이 치우치는 방향은 저작방향, 보철물의 정착
위치, 그리고 구치부의 결손부위의 방향등에
의해 좌우된다.
8. 치아의 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치아의
길이와(P<0.01) 치아의 넓이는 적당하다는 반
응을 보였다. 중절치와 측절치의 길이 비교에
서는 중절치가 측절치보다 길다가 가장 많았
다.(P<0.01) 전치 절단의 조화는 심미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친다. 견치와 중절치의 절단은
한 평면에 있고 측절치는 약 1mm 낮게 위치
시켜야 한다.

9. 미소분석에 의한 결과로 웃을 때 상악 전
치의 절단을 연결한 선의 형태는 parallel형태
로(P<0.01), 웃을 때 윗입술의 위치관계는 윗
입술이 치아의 치경부와 일치되도록(P<0.01),
웃을 때 아랫입술과 상악 전치 절단의 위치관
계는 약간 접촉되도록({<0.01) 재현해 주어야
심미적이다.
10. 웃을 때 보이는 윗니의 수는 8개가 가장
많았고, 10개, 6개, 12개 순으로 나타났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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